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21세기 아쇼카 선언-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종교,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오늘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 자세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는 모든 사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때때로 종교 간의 차이가 갈등과 대립을 빛기도 하지만 우리 종교인들은 이를 넘어 조화와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서로 연관된 존재이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웃종교는 나의 종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인연이 엮어내는 다양성이 있는 그대로 세계의 실상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연기법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불교가 우리사회의 다원적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이며 이웃종교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바탕입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관용과 열린 자세는 기우너전 3세기 고대 인도의 아쇼까왕이 남긴 새김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 아쇼카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이건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인은 이 내용을 오늘날 실천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으로 돼새깁니다. 그동안 불교인은 우리사회 종교 갈등을 해결하고 종교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종교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이웃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길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이 같은 반성과 참회 위에서 불교인은 우리사회 종교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불교를 통해서만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모든 믿음에 열려 있습니다. 열린 진리관은 이웃 종교와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고유한 전통과 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내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종교의 참다움이 더욱 빛납니다.이웃 종교와 우리는 사회적 공동선을 실천하는 동반자이며 서로의 장점을 통해 내 부족함을 채우는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웃종교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그들의 가르침과 장점에 귀 기울이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종교를 선전하기 위해 이웃 종교를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전법은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뭇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 종교를 존중하면서 실천하는 모범을 통해 내 믿음의 참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없는 감동이 최선입니다. 말로 전하는 일은 가장 나중에,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진리는 주장이 아니라 참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공적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절차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도 믿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영역의 종교 활동은 민주적 이념과 시민적 상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적 권력이 신앙의수단이 되거나 공공장소가 신앙 전파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공적 영역에 작용해 종교 편향을 낳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방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평화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폭력은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관이자 실천윤리입니다. 행동만 아니라 말과 마음도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분쟁과 갈등의 과정에서도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관용과 평화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분쟁과 갈등의 해결이라는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수단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인은 다음과 같은 입장과 실천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관용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종교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웁니다. 

□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서원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얻고자 하듯이 이웃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 평화와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르고자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종교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내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하지 않고 겸허하게 그들의 입장과 언어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까지도 존중 하겠습니다. 

이웃종교인과 더불어 고통 받고 소외된 모든 생명들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구촌 곳곳의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고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아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